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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 유력’에 달러 가치 급락, 금값 폭등

연준, ‘제로금리’ 유지 ... “경제활동 저조”

지난 3일 미국 대선 이후 시장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에 베팅하면서 달러화 가치는 하락하고 

금값은 크게 올랐다. 바이든 후보가 집권할 경우 재

정지출 확대로 달러화가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책을 추진하는 등 대규모 재정지출에 전향적인 태

도를 취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팬데믹발 재정 지원의 규모가 더 많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미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

금리를 0~0.25%로 유지했다.

6일‘뉴시스’에 따르면 연준은 4일-5일, 이틀간 열

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을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위원 9명의 만장일치 결정이다.

연준은 성명에서“코로나19 대유행이 미국과 전 세

계에 엄청난 인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

다.”며“경제 활동과 고용이 계속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어“약해진 수요와 유가 하락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경제의 경로는 바이러스의 진행 과정에 

크게 달렸다.”며“지속 중인 공중 보건 위기는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계속 부담을 주고 중기적

으로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이어“통화 정책의 적절한 입장을 평가하면서 위원

인으로 작용해 달러화 가치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

로이터는“추가 부양책으로 인한 약달러 전망이 커

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금값은 크게 올랐다. 지난 5일 뉴욕상품거

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54.90달러(2.9%) 뛴 1,951.10달러에 거래됐다. 대개 

달러화로 거래되는 금 가격은 달러화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기에는 실물자산 투

자가 금융자산 투자보다 유리하다. 실물자산 가운데 

금은 가장 대표적인 인플레 헤지 상품으로 꼽힌다.

회는 경제 전망과 관련해 입수되는 정보의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나면 적절하게 통화 정책 입장을 

조정할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최대 고용

과 장기적으로 2% 인플레이션 달성을 추구한다고 

언급했다.

연준은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기준금리를‘제로’(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당분

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지난 10월 
미국 소매 판매 급증

현대자동차의 소매판매 실적이 2개월 연속 증가세

를 이어가고 있다.

3일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지난 10

월 현대차의 총판매량이 5만7천395대를 기록해 작

년 같은 달에 비해 1% 늘었고, 소매 판매는 5만2천

117대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10% 증가했다.

HMA는 전체 소매 실적의 68%를 차지한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판매량이 23% 급증한 것을 비롯

해 전 차종에서 판매량이 고르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넥쏘 소매 판매는 118% 늘었고, 팰리세이드(73%), 

코나(32%). 쏘나타(20%), 싼타페(11%)의 소매 판매

도 전년에 비해 급증했다.

현대차의 지난 9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21%였다

한편 기아차의 경우 지난달 5만6,094대를 판매했

다. 지난해 동월(5만7대)와 비교해 12.2% 증가했다.

판매가 늘어난 데는 텔루라이드의 역할이 컸다. 

텔루라이드는 한 달간 9,697대 팔렸는데, 두 달 연

속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기에 신형 

K5(7,528대), 쏘울(6,318대), 스포티지(6,989대), 셀토

스(5, 542대) 등이 약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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